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6. 11.(목) 11:00 

 (지면) 2026. 6. 12.(금) 조간
배포 2026. 6. 11.(목) 06:00

해수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 논의

- 해수부, 노동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20개 기관 참석
- 강제노동 사업주 정부제재 방안 등 수산분야 노동환경 개선 실천과제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6월 12일(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수협 등 전문기관, 환경정의재단과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

문화센터 등 비영리단체(NGO)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송출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 신설과 표준 계약서를 도입
하고 강제노동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 어업의 계절적 인력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3~8개월)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8일(목)에도 노동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생산자
및 노동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라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단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호섭 (051-773-5550)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길수 (051-773-5553)



참고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

□ 개요

 ㅇ (목적) 외국인 노동자 등 수산분야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간담회 개최

 ㅇ (일시/장소) ’26. 6. 12(금). 10:30 ~ 12:00 / 서울 상연재(서울스퀘어 4층)

     * 서울 중구 항강대로 416 상연제 서울역점 / 서울역 9번 출구 앞

 ㅇ (참석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주재),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가인권

위원회, 전남도, 신안군,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

어항공단, 환경정의재단,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법무법인 디엘지, 한경국립대 등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 서면검토 :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인권연구소

□ 주요 내용

ㅇ 수산분야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설명,

검토 및 수정 등 토론, 기타 건의사항 청취 등

 ㅇ 주요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0:30∼10:35 5‘ ⦁참석자 소개 어선안전정책과장

10:35∼10:40 5‘ ⦁인사 말씀 수산정책실장

10:40∼11:10 30‘
⦁수산분야 외국인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 등 추진계획

TF 팀장,

담당 사무관

11:10∼11:50 40‘ ⦁정책 토론 및 의견 수렴 수산정책실장

11:50∼12:00 10‘ ⦁정리 및 종료 어선안전정책과장


